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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참석 계기, 
대미(對美) 투자기업 현장 애로 점검
- APEC 통상각료회의(5.17.금-5.18.토 / 페루 아레키파) 참석 계기, 
자동차 등 대미(對美) 투자 기업 애로 점검 및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 점검 

 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
제협력체(APEC) 통상장관회의* 참석(5.17~18) 계기 미국 애틀란타 지역을 
방문(5.14.화~5.15.수)하여 대미 진출 기업들의 애로 및 한미 첨단산업 공동 
연구개발(R&D)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미 통상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.

 *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통상장관 간 역내 통상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정례 개최

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.15.(수)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하여 
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과 만나 최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
관련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 업계는 정부의 노력으로 
타 국가 대비 낮은 예비 관세율이 나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, 
정 본부장은 “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관련 미 상무부의 합리적 예비판정을 
이끌어 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,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미
(對美) 협의 등을 추진했다”고 언급하고 “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게 우호
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
정 본부장은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(KOCAS) 회원 7개사*와 면담을 진행
하고 현지 경영 환경 동향 및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하였다.

 * 포스코, 한화큐셀, 엔켐, LS 전선, HD일렉트릭, 앱솔릭스, 포스코인터 등 

  한편, 정인교 본부장은 5.14.(화)에는 미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
을 방문하여 한-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점검하였다. 정 본부장은 조지아텍 
소속 한인 교수 및 연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, “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북미 
생산 거점이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조지아텍이 한미 
첨단산업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”고 강조했다. 

 * 산업부는 “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” 사업 추진중(‘24년 575억원)이며 금년 총 6개 기관
(美 조지아텍, MIT, 예일, 존스홉킨스, 퍼듀, 獨 프라운호퍼)을 우선 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

  미국 일정을 마친 정 본부장은 5.16~18일 APEC 여성‧통상합동각료회의 
및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
변화 속에서 아태지역 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논의하고, 
2025년 우리나라의 APEC 수임국 준비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 ※ 2024 페루 APEC 주제 : 자율(Empower), 포용(Include), 성장(Grow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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